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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하는 민 여러 !

2012년  새 아  았습니다. 든 사  

원과 함께 민 여러 께 새해 사  드립니다.

새해에는 우리 사  곳곳에 희망  흘러넘 고, 

민 여러  망   루어지  진심  

원합니다.

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안팎  많  어 움  

겪는 가운 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습  보

여 습니다. 새해에도 수한 난 과 도  다

리고 겠지만, 우리가 지 껏 수많   새

운 도약   만들어 듯 , 남다  과 

 지  든 어 움  능히 극복하고 희망찬 

미래  열어 나갈 수 리라고 믿어 심  않습

니다. 2012년  우리나라가 상생과 합 에  

계  도하는 가  돋움하는 한 해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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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니다.

민 여러 !

지   직역에도 변  큰 결  어닥

고 습니다. 학 학원 도 에   

양  근본  변 , 원   시행, 

시  개  등 우리가 거  경험하지 못한 새

운 시 가 열리고 습니다. 러한 격변 에

도 민  신뢰  건히   마지막 보

루  역할  충실히 수행하는 것  사 가 나

아갈 목  향 니다. 그러나 사 가 민  

 충 시키 에는 아직도 한  많  

 알고 습니다. 

우리 사 는 새해에도 계 하여 사  헌

 사  다하는 에 신  노  울 겠습니

다. 민과 진  하고 통하  민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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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흡하는 하고 열린 원  만들어 나가겠

습니다. 우리 사 에 주  함  개

 엄과 가 가 한껏 보 는 안 고 평 운 

사 , 과 질  지키는 사람  아 런 편과 

 지 아니하는 사  만드는 에 최  

다하겠습니다. 그리하여 민 터 진  사랑과 

신뢰  는 사  거듭나도  하겠습니다. 민 

여러 께 도 우리  러한 노  격 해 주시고, 

그 노  공  결실  맺  수 도  뜻한 

눈  사  라보  원과 재판에 해 신

뢰  아끼지 말아 주시  랍니다.

민 여러 ! 새해 복 많  십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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